
신세계百, 지구의 날 맞아 친환경 농산물 어떠세요?



 신세계백화점이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야채와 과일을 특별한 가격에 선보인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해 신세계백화점에서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야채와 과일 특가 행사를 기획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친환경 오이 (2입) 4천 9백원, 친환경 애호박 (1개) 4천 8백원, 친환경 대파 (300g) 3천 9백원, 친환경 토마토 (800g) 1만 1천 8백원, 친환경 블루베리 (100g) 1만 8백원 등이 있다.

 특가 상품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 전 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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